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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For the study of the pigments on lacquer with wooden for 

comparing a characteristics and chemical structures have been selected samples from 

tombs at Tanwol-dong, Ch′ungch′ǒng-do, Hwang-namtaech′ong, Anapchi Lake in 

Kyǒngju-shi and Mirǔksa Site.

Analysis showed that red pigments on the lacquer with wooden from Anapchi 

Lake and Tomb at Tanwol-dong was found to Cinnabar, and those samples 

excavated from Hwang-namtaech′ong have been analyzed to calcite, maghematite 

and kornelite. In general, red pigments have two components like cinnabar and 

hematite. Hematite was found that red lacquer at Hwang-namtaech′ong was to be 

identified Maghematite caused by their environment air pollution.

Cinnabar was handled more valuable than hematite for unchanging characteristics 

for their colour under same condition since old times. 

Ⅰ. 서    언

유적지의 고고학적 발굴 또는 조상들의 유품으로 전해 내려오는 학술적인 가치가 

풍부한 여러 종류의 다양한 유물들이 발굴되고 있으며 재질별로 분류하여 보면 금

속, 도토기, 또는 목제류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에 비하여 칠기류들은 실제로 

수는 많지 않으나 그 수에 비하여 다양한 형태의 이기, 장신구 또는 의식용 제기 등 

그 사용 범위는 광범위하고 다른 재질 즉 석재나 금속제 등과는 다르게 환경 오염이

나 기타 인위적인 훼손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 수가 많이 남아 있지 않으며 남아 있

다 하더라도 그 형태는 다소 변형되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료의 색이 변색 되었

든지 혹은 칠기막과 목제 소지와의 수축팽창에 의하여 박락되어 칠장식을 하였는지 

종종 혼돈을 야기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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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기의 사용은 중국에서 최초로 등장하기 시작하여 발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데 그 기원을 보면 중국의 헤난(Henan)지방의 주(Chu)왕조 고분(BC 5C), 후난

(Hunan)지방의 고분(BC 180∼160), 후베이(Hubei)지방의 고분 등에서 발굴되었으며 

칠기공예는 전국시대에서부터 한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전성기를 맞이한 것으로전

해지고 있다.
1)
 일본의 경우 히노 마루봉이라고 불리우는 네고로(根來, 지명)에서 헤

이안(平安) 가마꾸라(鐮倉)시대의 쟁반이 발굴된 것을 비롯하여 무로마찌(室町), 모모

야마(桃山), 에도(江戶) 등 각 시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장신구 및 식기 등그들의 당

시 생활과 문화 환경, 신분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물이 발굴되었다.
2)
 한

반도의 경우 기원전 108년 위씨 조선이 멸망하고 낙랑, 진번, 임둔의 3군이 개설되고 

이듬해에 현도군이 설치되면서 한반도에는 한사군이 설치되게 되었고, 이후 한반도

는 직접적인 한의 발달된 여러 가지 공업기술 등의 영향을 받기에 이른다.
3)
 그 중 

낙랑의 문화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할 수 있는 낙랑고분에서 많은 부장유물이 출토된 

것을 모토로 하였고 그 중에서 칠기는 낙랑사회를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칠기의 출토상황을 보면 경주 황남대총 남분, 안압지, 익산 미륵사지, 충주 단

월동 고분군 등에서 칠이 입혀진 장식 및 칠기 등이 출토된 것을 볼수 있다.

본디 칠기란 칠을 사용하여 제작한 기물
4)
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칠의 물리적인 특

성은 장식효과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방수, 방식, 방지의 기능이 우수하여 고래로부

터 고급물로 취급되어 왔다. 그 중 매장 발굴된 칠기류들은 섬유질 분자를 주성분으

로 장기간 물속이나 부식토층에 있었던 까닭으로 손상되거나, 생물학적인 저해요인을 

포함하게 된다. 발견 당시 과학적인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 양호한 상태의 원형

일지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분이 증발되어 수축과 함께 균열이 발생하고 칠층의 

이탈현상으로 본래의 모습을 잃게 된다. 이러한 사항은 칠기보존에 항구적인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미래에 있어 고고학적인 발굴과 과학적인 여구, 전시에 있어서까지 영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당면한 칠기 보존문제 즉 탈수처리, 경화처리방법, 복

원처리에 따른 제반 문제점들은 문화유적의 과학적 보존처리에 있어 중대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또한 이에 반하여 칠의 고유한 색상인 광물 안료가 환경오염 및 기타의 

훼손으로 변색 및 손실되어 가고 있는 것 또한 커다란 문제가 아닐수 없다. 본 안료

의 비교 연구는 소멸되어 가는 안료성분을 시대에 따른 지역에 따른 또는 변색된 안

료의 본래 성분과의 환경 메카니즘을 규명하고 이들의 특성을 구분하여 소멸되기 전

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안료성분을 데이텀할 목적으로 1차적으로 경주, 전북, 충북

지역의 시료를 선정하게 되었다.

Ⅱ. 시료의 현황과 제작방법

1. 시료의 현황



가. 황료사지 출토

황룡사지 출토 칠기는 主槨上 東南隅, 收藏部 木蓋下 南便과 收藏部內 등 여러

곳에서 출토되었으나 대부분 收藏部內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었고 그 수는 완형으

로 보이는 그릇이 15점과 다수의 편 등이다.

나. 안압지 출토

안압지에서 출토된 칠기는 주로 갯벌층(層)과 바닥층에서 주로 收拾되었다. 출

토된 칠기 점수는 片이 100여점과 完形으로 보이는 것이 33점으로 총 133점이다. 

南岸 護岸石築 갯벌층에서 瓦塼과 木製木簡이 함께 출토 되었으며, 흑색의 칠을 

하고 일종의 花鳥文樣을 찍은 것 같으나 부식되어 없어진 것도 있고 붙어 있는 것

도 있다.

다. 미륵사지 출토

미륵사지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寺地內에서는 적지 

않은 유물들이 출토 되었으며 특히 서탑을 중심으로 한 지역조사와 동탑지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출토되는 유물에 의하여 그 성격을 파악하기가 쉬워졌으며 그 중 목

제품은 북편 石築의 동쪽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유구에서 거의 모두라 할 정도로 

집중 출토되었다. 이 유구에서는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잔존상태가 불량한 목기

와 초제품류가 출토되었으며 20㎝ 이상의 층위에 가공되지 않은 나무와 그 부스러

기들이 형태를 파악하기 힘든 다수의 편 등으로 출토되었다.

라. 충주 단월동 고분 출토

충주 단월동 고분군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석곽묘 2기, 고려시대 토광묘 5기, 고려

시대 석곽묘 1기를 발굴하였다. 그 중 칠기그릇 3개는 생토를 굴착하고 벽과 바닥

에 점토와 백회를 3∼5㎝ 두께로 처리된 B-1호에서 유리구슬과 청동제합 등과 함

게 출토되었다.

2. 제작방법

황룡사지 출토 칠기의 경우 바닥 아래는 단면 方形의 圓形態로 보완하고 그 안쪽

에는 굽을 끼웠는데 역시 竹板으로 만들어졌다. 口緣에 두줄, 저부가까이에는 한줄의 

주색선대를 돌리고 그 안에는 마치 붓에 안료를 묻혀 뿌린 것 같은 모양의 점열이 

빽빽하게 施文하였으나 현재는 안료가 거의 탈락된 상태이다. 안압지 출토 기형은 

두가지 형식으로 분류된다. 즉 찬합에 속하는 것은 저부에 얇은 나무판을 자른후 양

면에 마포를 붙이고 나서 흑색의 칠을 하였다. 그리고 구연부쪽에서는 한판의 나무

로 저부와 같은 양식으로 나무판을 양면에 마포를 붙이고 나서 흑색의 漆을 하였다. 



구연부에는 대바구니를 만들 듯이 폭이 좁으며, 얇은 것으로 여러겹씩 붙여 위로 올

라가는 양식으로 나타내며 양면에 마포를 붙힌 것으로 보인다. 주로 안쪽에는 적색

을 칠하고 외부에는 흑색을 칠한 것이 공통적이며 저부에는 각선이나, 혹은 墨書로

써 銘文을 써놓았다. 미륵사지 출토 칠기는 안압지와 황룡사지 출토 칠기와 제작방

법이 유사하고 충주 단월동 칠기는 칠막으로 분석되어 그 기법을 파악하지 못하였

다.

Ⅲ. 분석원리 및 조건

1. XRD(X-RAY DIFFRACTION)의 원리

타겟트(Target)에 전압을 주어 전압량에 따라 타겟트에서 발생되는 X-ray의 양

이 결정된다. 이 X-ray는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에 조사되어 물질의 특성 즉 원자구

조에 의한 특성 X선을 방출하게 하고 그것을 검출기로 검출하여 원소 및 결정구조의 

존재를 확인한다. 원소마다 많은 수의 특성 X-선이 방출되고 그 결정에 의해 1차, 2

차, 3차 등으로 회절되어 복잡한 스펙트럼이 발생된다. 단일 원소보다 복잡한 원소일 

경우 회절빈도가 많이 일어난다.

X-선회절은 Bragg식에 의해 nλ=2dsinθ로 결정되며 θ회절각을 나타내고 n은 

정의정수, d는 전자간의 거리, λ는 파장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면 문화재

에 손상 및 파손이 전혀없이 비파괴분석이 가능하고 특히 금속, 토기, 도자기와 벽화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될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 분석조건



시료는 오염이 적게 되고 표면상태가 매끄러운것(☆시료분류 참조)을 선정하였고, 

분석기는 RIGAKU社의 RAD/B-SYSTEM X-RAY DIFFRACTION INSTRUMENT

를 이용하였다. 분석조건은 SCAN SPEED(4deg./min), KV(30), mA (10), 

START(10deg.), STOP(110deg.)로 고정하였으며 시료당 2회 반복하여 그 중 분해능

이 가장 좋은 피이크(peak)를 선택하였다.

Ⅳ. 분석결과

1. 황남대총 출토

경주98호(황남대총) 출토 칠의 적색 부분에서는 57개의 피이크가 검출되었고 그 

중 대표적인 성분은 3개의 물질로서 칼싸이트(Calcite)인 CaCO3와 마그헤마타이트

(Maghemite,syn)인 적철광(γ-Fe2O3) 그리고 코넬라이트(Kornelite)인 Fe4(SO4)6․15 

H2O가 검출되었다. 피이크 비율은 CaCO3(54.2%) : Fe4(SO4)6․15H2O(25.7%) : γ

-Fe2O3 (20.0%)로 분석되었고 기타 오염에 의한 무시될 수 있는 피이크는 검출에서 

배제되었다. 분석치(d-value)는 칼싸이트에서 3.04(100 i / ii), 2.29(18), 3.86(12)으로 

나타났고, 마그헤마타이트는 2.514(100 i / ii), 1.474(40), 2.950(30), 1.604(20)로, 코넬

라이트는 10.0(100 i / ii), 6.64(80), 4.67(80), 10.0(100)로 검출되었다.

2. 안압지 출토

안압지의 적색칠에서는 시나바(Cinnabar)인 진사(HgS)가 미소량의 칼싸이트와 쿼

츠가 함께 검출되었고 분석치(d-value)는 3.36(100 i / ii), 28.86(95), 1.98(35), 3.59(6) 

분석되었고, 검정색은 익산 미륵사지 칠기의 검정색과 함께 판독불능으로 써치매칭

(Search matching)이 되지 않았다.

3. 충주 단월동 고분 출토

충주 단월동 고분에서 출토된 칠의 적색은 33개의 피이크가 검출되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시나바(Cinnabar)인 진사와 쿼츠(Quartz)인 석영(SiO2)이 90:10의 비율

로 검출되었다. 분석치(d-value)는 진사가 3.39(100 i / ii), 4.04(80), 3.92(80), 7.4(4)와 

석영 4.11(100 i / ii), 4.33(90), 3.82(50), 4.33(90)로 나타났다(Table. 1 참조).

Ⅴ. 고    찰

분석치의 d-value는 ±0.05∼0.1오차의 범위내에서 매칭이 이루어졌으며 분석치의 

검증은 국제회절자료인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에서 



확인하였다. 회절자료에 수록된 검증번호는 황남대총의 칼싸이트는(50586), 마그헤마

타이트(251402), 코넬라이트(170159)이고 안압지의 시나바는(60256)에서 검증하였고 

충주 단월동의 시나바와 쿼츠는(60256, 181170)에서 확인하였다(Table. 2, 3, 4 참조).

석간주는 일반적으로 진사, 연단, 철사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본 연구 검체(경

주 안압지, 충주 단월동) 적색칠에서는 입자가 細粒인 고색 창연한 황색계통인 진사

(시나바)와 마그헤마타이트(코넬라이트)가 검출되었다. 이 코넬라이트(Fe4(SO4)6․

15H2O)는 오염된 주위 환경내에 장시간 노출되어 Fe2O3가 변환되어 생성된 광물로 

추정된다. 진사는 예로부터 고가이어서 사용된 부분은 輪廓의 線혹은 臺座의 문양 

등 비교적 면적이 적은 부분에 사용되고 반면 넓은 곳에는 주로 연단(Pb3O4), 철사

(FE2O3) 등이 많이 사용되지만 이것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표면의 색이 변하는 단

점을 지니고 있다. 이상과 같이 분석된 칠기 안료의 조성은 현대의 화학적인 안료가 

아닌 자연 상태에서만 얻을수 있는 화학구조를 가지고 있고 검은색 부분은 骨을 태

워서 얻을 수 있다는 문헌은 볼수 있었지만 본 시험에서는 분석되지 못한 아쉬움이 

남고 차후에 비교연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아울러 시대에 따른 색의 변천과정과 

그 특징 등의 인과관계는 많은 시료분석후 페턴인지방법 등을 적용하여 시대에 따른 

안료의 화학구조 비교 연구가 추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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